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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즈 위크' 기간(9월 4~9일)에 밤 8시까지 연장

9월 7일 ‘삼청 나이트’ 기념 밤 12시까지 관람 가능

한약재 냄새로 깨운 국제갤러리 '동면 한옥'···양혜규 개인전

국제갤러리 한옥 양혜규 프레젠테이션 '동면 한옥' 설치전경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현주 미술전문 기자 = 국제갤러리가 본관 옆에 있는 '한옥 공간'을 리모델링해 양혜규 

작품에 내줬다.

양혜규 특유의 방울 작품부터 짚으로 만든 작품까지 들어차 마치 신성한 '제의' 행사장 같은 분위기를 

전한다. 여러 한약재 냄새와 점점이 흩어져 있는 (전기)양초들이 오래된 시간성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30일 공개된 양혜규의 전시는 '동면 한옥'을 주제로 작가의 대표적인 조각과 많이 보여지지 않았던 

평면작업 등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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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전시장으로서의 출발을 맞이하기 전 유보적 휴면 상태에 있는 한옥 공간의 상태를 적극 

반영한 전시로, 양혜규가 2006년 한 민간에서 국내 첫 개인전으로 선보였던 '사동 30번지'를 

소환해왔다.

'빨래 건조대'와 '의류 행거' 등 쓰레기로 가득찼던 폐가의 기억을 오랜 세월에 취약해진 '낡은 가옥'으로 

가져왔다. 전시 '동면'이 주는 느낌을 위해 천장 조명을 끄고 야간에도 손전등을 의존하는 전시 연출 

방식으로 진행한다.

'동면 한옥'은 서울 '프리즈 위크' 기간(9월 4~9일)에 한해 개관 시간을 밤 8시까지 연장한다. 9월 

7일에는 ‘삼청 나이트’를 기념하여 밤 12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양혜규 작가는 "전시장의 건축 혹은 위치성이 비단 깔끔하게 정리되어 작업을 진열할 수 있는 중성적인 

장소 이상, 즉 곳곳에 배치되는 작품을 통해 고유한 장소성과 시간성을 품을 수 있는 여지를 

희망한다"며 "'동면 한옥'을 구성하고 있는 작품들이 비수기의 풍경이나 무대를 벗어난 배우처럼 보다 

자연스러운 상태로 관람객을 마주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제갤러리 한옥 양혜규 프레젠테이션  '동면 한옥' 설치전경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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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갤러리 한옥 양혜규 프레젠테이션 동면한옥 설치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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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작가는 지난 7월 중국 허베이성의 금산령에서 열린 야외 공공미술 프로젝트 ‘아란야 플레인 에어 

아트 프로젝트’에서 대형 야외 조각을 선보이고 있다. 이어 오는 11월 1일 개막하는 제10회 퍼포마 

비엔날레에 초대되어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지하에 위치한 극장에서 모노드라마 형태의 무대 작업을 

시연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벨기에 겐트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작가의 첫 벨기에 미술관 개인전 '양혜규: 

몇몇 재연'과 5월 호주국립미술관에서 개막한 개인전 '양혜규: 부터-까지로부터의 변화로부터'가 

성황리에 이어지고 있다.

https://newsis.com/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30_0002431736&cID=10701&pID=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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